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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린 시절에 저는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. 저는 바이올린을 

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었습니다. 부모님을 위해 

바이올린을 켜 드리고, 이런 말도 듣고 싶었습니다. “어머, 조이. 

정말 아름답구나!” 하지만 제 바이올린 소리는 그리 아름답지 

못했습니다. 끼익끼익 하는 소리만 났죠!

간혹 연습을 안 했을 때는 바이올린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듣기도 

했습니다. “조이, 이번 주에 연습했니?” 그런 말을 들으면, 이번에는 

연습을 해서 다음 주에 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

뒤돌아보면, 바이올린을 배우는 일은 저에게 유익한 

경험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바이올린 연주는 결코 쉽지 않은 

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때로는 연습하는 게 싫을 때도 있었지만, 

매일 조금씩 연습하겠다는 목표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

배웠습니다.

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

바람입니다.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. 하나님 

아버지는 여러분이 단번에 모든 걸 다 해낼 것이라 기대하시지 

않습니다. 삶이란 한 번에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. 

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. 

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것 자체를 스스로 기쁘게 

여기길 바라십니다!

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. 그래서 이런 

생각도 합니다. ‘난 실패했어. 난 그걸 해낼 수 없어.’ 그러고 

포기합니다. 하지만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“계속 

하렴. 내가 널 도와주려고 여기에 있단다!” 우리는 혼자서 할 

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. 

툭툭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시도할 수 

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.

여러분이 마음으로 알았으면 하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, 

저는 이것을 말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

사랑하십니다. 설령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, 여러분은 

지금 이 시기에 이곳 지상에 오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. 그저 

꾸준히 노력하고, 자신의 빛을 나누십시오. 여러분이 성약의 길을 

따라 걸을 때,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해 주실 

것입니다. 

매일 
조금씩 더 나아집시다조이 디 존스 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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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는 7세 이상의 

어린이들을 위한  

『어린이 안내서』를 

새로이 마련했습니다. 

그 책은 여러분이 

배우고 성장하는 

데 도움이 될 

것입니다!


